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딤전 1:12-17)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
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
기심이니,

[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
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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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
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
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
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
려 하심이라.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
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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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능하게 하실

(능력과 지혜를 덧입히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한다.

구름기둥이 히브리인들의 원정(遠征)에 앞장을
섰듯이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원정(遠程)에 앞
장을 서야 목표한 장소에 도달할 수 있고, 목적
한 바를 성취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신’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는

(눈에 안보임)

신약성경에서
‘성령님’의
그림자와

모형



고난(진노의 자식)
의 운명을 타고난
헤라클레스에게

돕는 신:
아테나

(긍휼을 입음)

괴롭히는 신:
헤라



자신의
타고난
불운한
운명을

바꾸려고
운명의 신
아폴론과
다투는

진노의 자식
알키데스

(헤라클레스)



헤라의
과수원을
지키는

용(라돈)을
때려눕히고

불멸의
황금사과를
손에 넣은

헤라클레스
(신들의 대전에

오름)



아테나의
긍휼을 입은
알키데스가

(헤라클레스)
아테나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다.



세이렌의
유혹을

극복하고
암초(세이렌)
섬을 무사히
통과하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파란만장한
20년 유랑자

오디세우스에게

돕는 신:
아테나

(긍휼을 입음)

괴롭히는 신:
포세이돈(바다)



폭풍에 배와 선원들을
모두 잃고 낯선 해변에
떠밀려온 오디세우스가
해변에서 빨래하려고
나온 ‘나우시카아’와

조우하는 장면.
나우시카아가 시녀들과
함께 놀라서 도망하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 가 있음을 얼굴이
보여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테나가 나우시카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로마 건국의
아버지

아이네아스에게

돕는 신: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괴롭히는 신:
헤라



지혜와 능력의
여신 아테나가

(눈에 보이지 않음)
메두사의 목을
베어 가져올 수

있도록
페르세우스에게

능력(도구,재능)을
덧입히는 모습



영웅
벨레로폰에게

돕는 신:
아테나

장애물:
내면의 적

(교만)







아르고호 원정대장
이아손(야손)에게

돕는 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장해물:
쉼플레가데스의
역풍과 물보라
금양모피를
지키는 용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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